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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코스피와 코스닥 

- 미국시장이 미중간 무역협상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

수세와 투신, 보험 등의 매수세 유입으로 20P가까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금융투자, 은행 및 개인 등의 매도세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장을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에어부산이 상장 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으며 옵티팜은 이종장기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임. 텐티움은 

최근 급락이 과도했다는 판단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고 이수페타시스는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종구 금

융위원장의 “거래재개는 공정했다”는 발언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으며 로보티즈는 CES 2019 개막을 앞두고 관련 기대감에 강승함. 반면, 조현준 회장의 경찰 

수사 소식에 효성이 약세를 보였으며, 정치 관련주로 엮이며 급등했던 보해양조는 적자 누적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에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배럴(267790) 

▶9,980 (+8.13%)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 채널 다각화에 따른 성장성 확대 분석에 강세 

- 소비자 취향 변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판매 채널 다각화,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등에 따라 내년 매출

액과 영업이익이 약 50%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 

- 동사는 지난 6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 진출을 시작으로 타오바오, 징동 등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함 

 하나투어 (039130) 

▶68,800 (+4.88%)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개선 및 하반기 높은 실적 기저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강세 

- 동사는 일본지역에 가장 높은 레버리지를 보유한 여행사로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하나투어 재팬의 높은 성장이 예상

된다는 분석 

섬유/의류주 본격적인 한파에 강세 

- 이번주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연말 소비시즌을 맞아 매출 증가 기대감이 확산되며 강세 

- 한세실업(105630, +5.87%), 휠라코리아(081660, +4.90%), 신원(009270, +4.18%) 등 강세 

통신장비주  5G 개화 기대감에 강세 

- 내년 본격적인 5G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아울러, 내년 1월 개최되는 CES의 최대 주제가 5G

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됨 

- 삼지전자(037460, +14.35%), 이수페타시스(007660, +13.02%), 에프알텍(073540, +9.19%), 오파스넷(173130, +9.05%), 쏠리

드(050890, +8.32%), 에치디프로(214870, +8.09%), 대한광통신(010170, +7.8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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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뉴욕증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과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해임설에 제임스 매

티스 미 국방장관의 전격 사임 등 연이은 악재에 주중 이틀 연속 폭락세를 연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메시지로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아

주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최근 해임 검토설이 제기됐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 

- 폭락 이후 다우지수가 122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0포인트 이상 폭등세를 보였으며, 성탄절 시즌 판매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아마존을 비롯해 기술

주가 강세를 보임 

- 그러나 미국 상·하원이 셧다운 돌입 6일째인 27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곧바로 휴회하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미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 

- 국제유가는 OPEC의 추가 감산 검토 소식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배럴당 44달러 선으로 밀려남 

- 일본 증시도 엔화 강세 여파로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으나 미 증시 반등 여파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임 

-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폭락에도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등에 힘입어 선방, 코스피는 2,040P선으로 밀려났으나 코스

닥은 670P선을 회복하며 한 해를 마감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코스닥 

IT 통신장비 이노와이어리스 25,200 14.3  산업재 기계장비 이엠코리아 6,060 20.0  

IT 통신장비 오이솔루션 17,000 12.5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자이글 8,780 22.1  

소재 종이목재 한창제지 2,970 14.0        

주) 상기 종목들은 12월 28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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